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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시즌 여자

프로농구가 16일부

터 5개월의 열전에 

들어간다. 

BNK금융이 새 시즌 타이

틀 스폰서를 맡으면서 대회명은 ‘BNK금

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로 정해졌다.
공식 개막전은 16일 오후 2시 25분 부

산 사직체육관에서 박정은 감독의 부산 

BNK와 최윤아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

은 인천 신한은행의 대결로 펼쳐진다.
공식 개막전에서 여성 사령탑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 건 WKBL 출범 이래 처음이다. 

BNK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선 아산 

우리은행에 이은 2위였으나 챔피언결정전

에서 우리은행에 ‘싹쓸이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달성한 디펜딩 챔피언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5위에 

그쳐 플레이오프(PO) 진출에 실패했다.
정규리그는 내년 4월3일까지 진행되며 6

개 팀이 6라운드에 걸쳐 30경기씩을 치른다.
1위와 4위, 2위와 3위 팀 간의 4강 PO(3

전 2승제)에서 승리한 팀들이 챔피언결정

전(5전 3승제)에서 맞붙어 우승 트로피의 

주인을 가린다.
포스트시즌은 내년 4월8일부터 30일까

지 진행되며, 올스타전은 1월4일에 열릴 

예정이다.
내년 2월28일부터 3월22일까지는 2026 

국제농구연맹(FIBA) 여자 월드컵 최종예

선이 열려 정규리그가 중단된다. 

우승 후보로는 지난 시즌 4강 PO에서 

탈락한 청주 KB가 ‘0순위’로 꼽힌다. 

한국 여자농구의 ‘대들보’ 박지수가 KB

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KB는 박지수가 없는 동안에도 부쩍 성

장한 허예은의 지능적인 공격 전개와 강이

슬의 외곽포 덕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여기에 골 밑에서는 누구도 대적하기 어

려운 박지수가 가세하면서 내·외곽에서 공

히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김완수 KB 감독이 ‘구슬’을 잘 꿴다면 

KB는 2021-2022시즌 이후 4년 만의 우승

을 이룰 수 있을 거로 보인다. 

김단비의 존재감과 위성우 감독의 지략

이 그대로인 아산 우리은행, 창단 첫 우승

의 자신감을 안고 2연패에 도전하는 BNK

가 KB의 대항마로 꼽힌다.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이상범 부천 하

나은행 감독과 최윤아 감독 두 지도자가 

새 얼굴로 들어왔다. 

남자프로농구 원주 DB를 이끌었던 이상범 

감독은 여자프로농구에 첫발을 내디딘다. 

하나은행의 ‘레전드’ 김정은은 정규리그

에서 11경기만 더 뛰면 임영희(600경기) 

우리은행 코치를 넘어 정규리그 역대 최

다 출전 신기록을 쓴다. 

38세인 김정은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하

나은행과 ‘1년’ 재계약했다. 올 시즌이 김

정은의 ‘라스트 댄스’가 될 수도 있다.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진행 방식은 바

뀐 게 없지만, 경기 규정에는 중요한 변화

가 있다. 

비디오판독 요청 가능 횟수가 바뀌었다. 

지난 시즌까지는 정규 쿼터 중 비디오판

독 파울 챌린지를 팀당 2번 할 수 있었으

나 올 시즌부터는 ‘1+1’회로 축소됐다. 

첫 파울 챌린지가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팀 감독은 정규 쿼터 안에 한 번 더 파울 챌

린지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첫 파울 챌린지 

결과 판정이 옳았던 거로 드러난다면, 정규 

쿼터 안에 더는 파울 챌린지를 할 수 없다.
또 올 시즌부터 3쿼터에는 아시아 쿼터 

선수 2명이 모두 뛸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24·사진)

이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

르맹(PSG) 소속으로 뛴 100번

째 경기에서 결승골을 배달하

며 팀 승리에 단단히 한몫

했다.

이강인은 10일 오전(한

국 시간) 프랑스 리옹의 그

루파마 스타디움에서 열

린 2025-2026 프랑스 리그

1 12라운드 올랭피크 리옹

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2-2로 

맞선 후반 50분 주앙 네베스의 헤

딩 결승골을 도와 PSG의 3-2 승리

를 이끌었다.

상대 왼쪽에서 얻은 코너킥 

기회에서 이강인이 왼발로 

올린 크로스가 골 지역 왼

쪽에 있던 네베스에게로 

정확하게 향했고, 네베스

가 머리로 돌려놓아 승부

를 갈랐다.

PSG 100번째 경기 결승골 도움… 이강인 포효

이번엔 이동경…

홍명보호 줄 악재

갈비뼈를 다친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의 미드필더 이동경(28)이 회복에 4

주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국

가대표팀 합류도 어려워졌다.

울산 구단은 10일 “이동경이 정밀검사

를 받은 결과 오른쪽 10번 갈비뼈 골절로 

4주 이상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

단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로써 이동경은 사실상 올 시즌 더는 

뛸 수 없게 됐다.

이동경은 9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

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

드 수원FC와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

타임을 소화했다.

울산은 후반 1분 루빅손의 결승골로 수

원FC를 1-0으로 눌러 승점 44를 쌓으며 

9위를 지켜 다음 시즌 K리그1 잔류 가능

성을 키웠다.

이날 패한 10위 수원FC(승점 39)에 2경

기씩 남겨놓고 승점 5차로 달아났다.

하지만 울산은 이동경의 부상에 웃지 

못했다.

이동경은 이날 후반 39분 울산의 역습 

상황에서 엄원상의 크로스를 보고 수원 

FC 수비수 이시영과 경합하며 골문으로 

쇄도하다 다쳤다.

그런데도 이동경은 추가시간 10분을 

더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15분 넘게 통

증을 참고 뛰었다.

울산이 이미 다섯 장의 교체 카드를 모

두 쓴 뒤였기 때문이다.

이동경은 경기 종료 후에야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온 앰뷸런스에 실려 구단 지

정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갈비뼈 부상에 K리그 시즌 아웃… 대표팀 합류도 불발

돌아온 박지수… KB ‘절대 1강’ 예약

16일 WKBL 5개월 장정 점프볼

지난 시즌 4강 PO 설욕 찬스

개막전은 BNK·신한은행 격돌

리그 출범 첫 여성사령탑 대결

명장 위성우·관록 김단비 작심

우리은행도 강력한 우승 후보

 KB 박지수(가운데)가 지난해 3월24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 우리WON 2023∼2024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 이동경이 9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

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경기 종료 후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2025-2026시즌 여자

BNK금융이 새 시즌 타이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24·사진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24·사진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24· )

이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

르맹(PSG) 소속으로 뛴 100번

째 경기에서 결승골을 배달하

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2-2로 

맞선 후반 50분 주앙 네베스의 헤

딩 결승골을 도와 PSG의 3-2 승리

를 이끌었다.

상대 왼쪽에서 얻은 코너킥 

기회에서 이강인이 왼발로 

연합뉴스


